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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빈’ 재배 애로, ‘현장ON’으로 잇고 맞춤형 해법 찾는다
- 농촌진흥청, 정읍 농가 찾아 생육·양액·병해충 관리 문제 진단
- 천적 방제 전문부서 연계…작물·재배 환경에 맞는 정밀 지원 방안 마련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의 그린빈 재배 농가

에서 확인한 영농의 어려움을 ‘현장ON’과 연계하고, 전문부서를 통한 맞춤

형 현장 기술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6일에는 정읍시 정우면의 그린빈 재배 농가를 찾아 생육 상

태와 시설 환경을 점검하고 양액 관리, 병해충 방제 등 재배 전반을 진단

했다. 해당 농가는 6,600㎡ 규모의 노후 유리온실에서 그린빈을 양액 재

배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고온기 생육 상태를 직접 살피며 전기전도도(EC)를 적정 수

준으로 관리하도록 안내했다. 황색 끈끈이 트랩 등을 활용해 해충 발생을 

수시로 살피고 초기에 대응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특히 농가에서는 응애류 등 해충을 줄이기 위한 칠레이리응애, 사막이리

응애 등 천적 활용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들 천적은 시설작물의 응애 

방제에 활용되고 있으나, 그린빈의 재배환경과 작형에 맞는 투입 시기와 

방법 등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농촌진흥청은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현장ON’에 등록하고 천적 

방제 전문부서와 연계한다. 해충 발생 상황과 온실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적합한 천적 종류와 투입 시기, 활용 방법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11월까지 이어지는 가을 작형 수확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

도록 생육과 병해충 발생 상황을 살피고 필요한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우강하 고객지원담당관은 “현장에서 문제를 확인하는 데 그

치지 않고 ‘현장ON’을 통해 전문부서와 연결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 핵심이다.”라며, “농업인이 겪는 어려움을 연구와 기술 개발로 신속

하게 연결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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